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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1
제 이름은 루이스 드 알메이다입니다.

1561년에 다쿠시마, 이키쓰키, 시시, 이라 취락에서의 선교 활동을 마치고 취락민들이 마련해 준 배로 또 다른 기리시탄의 취락인 가스가로 향했습니다.

No. 2
가스가 취락의 기리시탄들은 마루오야마라는 이름의 언덕 위에 묘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. 커다란 십자가는 취락민들의 굳건한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.

취락민들은 우리들의 방문을 반기며 크게 환영해 주었습니다. 

No. 3
저는 취락을 대표하는 사키치라고 합니다. 긴 여정에 많이 지치셨을 테지요.

No. 4
취락민 중 한 분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우리들은 돌아가신 분을 묻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.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.


뭐든 저희가 돕겠습니다. 그 분 곁으로 저희를 데려가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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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스 드 알메이다의 서한에서 발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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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2
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. 당신의 어머님께서는 천국으로 편안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.


No. 4 
주님, 그녀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. 영원한 빛을 그녀에게―

No. 5 
―비추소서.

No. 6 
주님, 그녀의 영혼을 거두어주소서. 그녀를 당신 곁으로 인도하소서. 그녀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해주소서. 아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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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1
엄마, 지금까지

No. 2
감사했어요. 이젠 천국에 가셨지만, 저는 언제나 엄마의 아들이에요.

No. 3
여행길에 만든 묵주입니다.

No. 4
이걸 산노스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. 이 묵주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.

No. 5
저는 루이스 드 알메이다입니다.

가스가에서는 바다와 육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곳의 주민들은 독실하면서도 선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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